
삼성전자, 스마트폰 사업 정체
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으로 이동 … 설비투자 20조원 계획

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스마트폰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로 이동하고 있다.

증권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2013년 2/4분기 스마트폰 사업이 정체되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서 수익을 내

야 3/4분기에도 최대 영업실적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.

삼성전자는 2/4분기에 매출 57조4600억원, 영업이익 9조53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IT 및 모바일 부문에서는 영업이익이 뒷걸음질쳤고,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은 개선됐다. 모바일 부문의

2/4분기 영업이익은 6조2800억원으로 1/4분기 6조5100억원보다 2300억원 감소했다.

반도체는 D램, 낸드플래시, 모바일용 판매가 증가했고, 디스플레이 패널 부문 영업이익도 1조1200억원을 기

록했다.

삼성전자는 균형 잡힌 수익구조와 지속성장을 강조해 반도체 13조원과 디스플레이 6조5000억원 설비투자를

단행할 방침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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